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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자료 작성의 배경

○ 2011년 쌀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과 매입주체(농협 RPC 및 

민간 RPC, 임도정업체)간의 쌀값 결정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

로 예상됨 

○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확기 적정 쌀값에 대한 대응 논리

를 자료를 작성·배포함으로써,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쌀 경작 농가 소

득에 기여하고자 함  

Ⅱ. 2011년산 쌀값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이유

1. 2011년도 쌀값은 10년 전과 동일한 가격임

○ 쌀값은 10년 가격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등록금 

및 물가 등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음. 특히, 애완견 사료가 10kg에 4만

원대를 육박하고, 껌값도 1kg 기준으로 1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쌀값

은 애완견 사료나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임

(표 1) 주요 품목 가격상승율

주요 품목  가격 상승 내역

대학등록금 2000년 기준, 국립대는 95%, 사립대는 68% 인상

짜장면값 2000년 2,000원⇒5,000원(250% 인상)

기타 애완견 사료 : 10kg⇒4만원, 껌값 : 1kg⇒1만원 

쌀값

(80kg 기준)
2000년 153,000원⇒155,000원(1.3% 인상)

2.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쌀값이 너무 낮게 형성됐음

○ 공산품은 기업이 생산해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되는 “원가 

베이스” 가격 결정 방식인데 반해,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

이 결정되기 때문에,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값 인하 정책은 왜곡

되어 낮은 쌀값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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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특히, 시장 원리에 의해 쌀값이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정부가 인위적

으로 낮은 가격에 공공비축미(2009년산 구곡)을 방출한다면 더 큰 부

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

○ 저가의 공공비축미 방출로 인해 쌀값이 폭락한다면 예상 밖의 재정 지

출이 늘어날 수 있고(변동형 직불금 과다 지급), 당해 연도 수확기에

는 RPC 등이 원료곡 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(차기 연도에 공공

비축 및 자체 수매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발동)

<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하 정책 사례>

(3.11) 정부 비축 쌀 6만 1천톤 3월중 판매
- 쌀값 동향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매 검토 -

○ RPC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 감소,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

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산물매입벼 50천톤 등 61천톤을 이달부터 RPC 등 산지 가

공․유통업체에 판매

○ 향후 쌀값이 과거 5개년의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% 이상 상승할 경우 공매 방식

으로 판매할 계획

(4.29) 정부쌀「'10년산 3만톤, '09년산 20만톤」추가공매

○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해소와 단경기 쌀값 오름세 완화를 위해 5.6 정부쌀 

중 ‘10년산 3만톤과 ‘09년산 20만톤을 공개경쟁입찰(공매)를 통해 방출

(5.18) 쌀값 안정을 위해 ‘09년산 정부비축쌀 판매 확대
- 공공기관 구내식당 '09년산 쌀 사용 -

○ 쌀값 조기 안정과 정부쌀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'09년산 쌀 판매 확대

○ 또한, 5.6일에 이어 5.19일 ‘09년산 쌀 20만톤을 추가로 공매하는 한편, 소비자들이 

쉽게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’09년산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

당업체에 ‘09년산 쌀을 매장에 진열 판매해 주도록 요청

○ ‘09년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종합청사(중앙, 과천, 대전)와 각 부처, 지자체 등 

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‘09년산 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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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.3) 09년산 정부쌀 5만톤 10일간 정가 판매

○ 단경기(7-8월)를 앞두고 쌀값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‘09년산 정부쌀 5만톤을 5.19

일 공매 평균낙찰가격인 26,180원/40kg(조곡)에 정가 판매

(7.1) '10년산 정부쌀 8만톤 10% 싸게 판매
- 밥쌀용 수입쌀도 20%이상 인하하여 판매 -

○ ‘10년산 정부쌀 8만톤을 실수요업체에 정가로 할인 판매

- 쌀 소매업체와 할인판매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도정업체를 대상

- 공급가격 조곡 46천원/40kg, 소매업체 소비자 쌀 4만원/20kg이하 판매 조건

○ 밥쌀용 수입쌀 가격도 20%이상 인하하여 7.4일부터 판매

○ 농협매장 할인 판매 및 산지유통업체 납품가격 인하 유도 등

(7.15) ‘물가안정협조RPC 벼매입자금지원계획’ 공문발송
- (사)대한곡물협회, (사)양곡가공협회, 농협중앙회, (사)RPC협의회 발송 -

○ 이달부터 2010년산 쌀을 해당 RPC의 6월20~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% 이상 인

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,000억원을 지원

3. 통계청 발표 생산비의 현실화가 절실함

○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쌀 생산비와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간의 

가장 큰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자가노동비와 간접생산비였음

○ 우선, 자가노동비에 대해 통계청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가노동비

를 단순 농촌 노임으로 계산함으로써 쌀 경작농가의(자가농, 임대농) 

경영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

○ 쌀 농가는 벼 수확 이후 최종 판매로 얻는 소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

경영자의 역할을 도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

경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, 자가 노동을 농촌 지역 단순 노임으로 계산

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. 즉 통계청의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은, 재벌 

총수나 CEO에게 적용되는 보수(급여) 산정과 일반 회사 평직원의 급

여 산정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데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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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아울러, 자가노동 시간도 단순하게 벼농사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계산

을 하였는데,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영농을 위해 필수적인 기획 및 교

육 등을 위한 시간(농약, 비료 등 생산요소 구입시간, 영농 상담 및 

기술교육 등, 영농일지 기록)까지 일종의 기회비용으로써 제대로 반영

해야 마땅함

○ 이처럼 정부(통계청)가 자가노동(시간, 노임)을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

다 보니 우리나라의 논벼 순수익율은 3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

고 있음. 반면 미국·일본 등은 총 수입과 생산비가 동일하거나 생산비

가 총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 ○ 만약 논벼 순수익율이 30%를 상회하고 있다는 통계청 주장이 사실이

라면 논벼 재배면적은 대폭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데, 실제 논벼 

재배면적은 2005년 98만ha에서 2010년 89만 2천ha로 급격히 줄어들

고 있음 

 ○ 또한, 간접생산비 산정 기준도 너무 낮게 산정하였는데, 밭작물 가격 

인상, 기업 등의 당기순수익 증가, 국민소득 향상 등을 감안하여 현실

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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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표 2) 논벼(쌀) 생산비 (단위 : 원, kg, %)

구   분 2009년 2010년 증 감 증감률

□ 10a당 논벼 생산비 624,970 614,339 -10,631 -1.7

 ◦ 직접생산비 371,144 371,513 369 0.1

   - 종  묘  비 12,139 12,719 580 4.8

   - 비  료  비 53,916 47,982 -5,934 -11.0

   - 농  약  비 28,149 29,057 908 3.2

   - 기타재료비 11,560 11,885 325 2.8

   - 농  구  비 46,805 45,841 -964 -2.1

   - 노  동  비 97,095 100,335 3,240 3.3

   - 위탁영농비 110,294 111,961 1,667 1.5

   - 기      타* 11,185 11,733 548 4.9

 ◦ 간접생산비 253,826 242,826 -11,000 -4.3

   - 토지용역비 225,441 214,576 -10,865 -4.8

   - 자본용역비 28,385 28,250 -135 -0.5

□ 10a당 부산물생산비 19,159 20,173 1,014 5.3

□ 80kg당 쌀 생산비 90,758 98,413 7,655 8.4

□ 10a당 쌀생산량** 534 483 -51 -9.6

  *  기타 : 영농광열비, 영농시설비, 수리비, 조세 및 기타비용

  ** 자료출처 :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

4.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오해

○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쌀 직불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

문에 쌀값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

○ 우선, 쌀 직불금을 통한 소득 보전은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

지기 때문에, 전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실제 가격 하락

보다 적은 직불금을 수령받고 있음 

○ 실제, 2005년 쌀 대란 당시 전국 평균 쌀값은 가마당 약 14만원이었

지만 전남 지역의 쌀값은 13만 1천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음. 당

시 전남 지역 쌀값은 전국 평균 쌀값에 비해 가마당 약 9천원이 낮았

지만, 이 부분에 대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남 지역 

쌀 농가들은 1,070억원1)의 손실을 입은 것임

1) 계산식 : 11,188,000/80kg(당시 전남도 생산량)×9,000원(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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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표 3) 산지 쌀값에 따른 총 수입액 변동 추이 (단위 : 80kg/정곡)

지역 산지 쌀값 목표가격 고정형직불 변동형직불 총 수입

A 170,000 170,083 11,475 5,595 181,558

B 150,000 〃 〃 5,595 167,070

C 140,000 〃 〃 5,595 157,070

가정1 : 전국 평균 쌀값 150,000원/80kg 정곡 기준

○ 아울러 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점 

또한 지적되고 있음.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a당 조곡 생산량

이 534kg에서 483kg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농가들의 소득 감소액은 

8,529억원에 달하였음2)

○ 이처럼, 쌀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쌀값 하락분에 대한 소득 지지를 못

하고 있고,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도 전무하기 때문에, 쌀 농가를 

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

5.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값 현실화가 필요함

○ 2/4분기 정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이 4.75%에 달하였

고, 대학등록금은 10년 전보다 100% 인상되었으며, 통계청이 발표한 

논벼 생산비마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 있어 농가들의 지출 

요인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

○ 우리나라 국민총소득(GNI)소득이 2만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

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늘어나, 2006년 78.2%에서 2008년에는 

65.3%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. 이에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

적절한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함 

2) 계산식 : (534kg-483kg)×10(ha환산)×892,000ha(전체 생산량)÷80×150,000원/80kg(평균 쌀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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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결론

○ 우선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 기준 및 결과는 현장은 물론 전문가들

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쌀 

생산비는 통계청보다 훨씬 높은데 반해 현재 쌀값은 정부의 인위적인 

개입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 

○ 결론적으로 각 지역마다 쌀값은 여러 요인(임차료, 지역 평균 쌀값, 

노동비 등)으로 인해 천차만별이지만, ▲과거에 비해 너무 낮은 쌀값 

인상률 ▲쌀값 하락 및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 미비 ▲

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낮은 쌀값 형성 ▲농가들이 삶의 질 

향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쌀값 현실화와 함께 실질적인 쌀 농가 소

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


